
백남기 농민 사망

비극의 책임은
박근혜 정권에 있다

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

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이 끝내 

숨을 거뒀다. 쓰러진 지 3백17일 만이다. 우

리는 이 죽음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

를 느낀다. 고통 속에 운명한 고인의 명복을 

빈다.

고(故)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

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의식 불명에 빠

졌다. 당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

에도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고, 심지어는 구

급차 안에까지 물대포를 쏘아댔다. 이 장면

이 고스란히 촬영됐는데도 경찰 당국은 책

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

다. 백남기 농민 가족들이 전 경찰청장 강신

명을 살인미수로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

사도 이뤄지지 않았다. 오히려 민중총궐기

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

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.

올해 9월 12일에서야 청문회가 열렸지만 

강신명은 “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

에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”는 파렴치

한 태도로 일관했다. 새누리당 한 의원은 심

지어 ‘살인 물대포’를 “실수”로 치부하며 민

중총궐기를 준비한 집행부에게 사과를 받

아야 한다는 뻔뻔한 막말까지 내뱉었다. 백

남기 농민의 가족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 

속에 문드러졌겠는가?

어처구니없게도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

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병력

을 병원 주변에 배치했다. 백남기 농민이 운

명한 직후 경찰은 서울대 병원의 정문을 봉

쇄하고 추가적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알

려졌다.

경찰 당국은 당장 부검 강행 시도를 중단

하라.

백남기 농민의 비극은 명백히 국가 폭력

에 의한 살인이다. 한 농민의 사망을 부른 

이 끔찍한 국가 폭력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

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.

또한 우리는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

백남기 농민이 염원한 대로 노동자·민중을 

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끝

장내기 위해 저항할 것이다.

2016년 9월 25일

노동개악-성과퇴출제 폐기! 공공성 강화! 

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! 

세월호 특별법 개정! 특검 의결!

범국민대회
10월 1일(토) 오후 3시  |  서울 대학로

세월호 참사 9백일 집회
10월 1일(토) 저녁 6시  |  광화문 광장

함께참가합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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